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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놀리아의 멋진 아빠
매리엘렌 존슨 반 엥겔렌호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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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 그놀리아! 릴리!” 아빠가 

부르셨어요. “경전 읽고 기도할 

시간이다!”

매그놀리아가 반려견인 레인드랍 

옆에 털썩 앉았어요. 릴리는 가장 

좋아하는 담요를 뒤집어썼어요.

즐거운 가족 경전 공부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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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놀리아의 가족은 가끔 경전 

이야기로 연극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매그놀리아는 연극을 하면 이야기의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어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레인드랍이 도움을 주었지요.

아빠는 경전을 펴서 한 구절을 

교회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매그놀리아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어제 초등회에서 어떤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매그놀리아의 아빠는 다른 교회에 다니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일요일에 가족들과 성찬식에 오실 때도 있었어요. 

릴리와 매그놀리아의 침례식에서는 성신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빠의 말씀이 훌륭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매그놀리아의 아빠는 아빠로서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고 싶었어요.” 매그놀리아는 코를 

훌쩍였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된 말을 할까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줘서 아빠 마음이 

흐뭇하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무척 사랑해.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중요해. 그분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레인드랍이 매그놀리아에게 바짝 달라붙었어요. 

매그놀리아는 레인드랍의 귀를 긁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신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가족이란 건 

없어. 단지 우린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할 뿐이지.”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못된 말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매그놀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못된 말을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남들이 불친절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대신 다른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지.”

매그놀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았어요.” 

매그놀리아는 엄마 아빠와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읽으셨어요. 그런 다음, 크고 무거운 

성경을 매그놀리아에게 건네셨어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구절을 

읽었어요.

매그놀리아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읽었어요.*

매그놀리아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가족 샌드위치 시간이다!” 아빠는 릴리와 매그놀리아를 

끌어당겨 꽉 껴안으셨어요. 엄마도 세 사람을 한꺼번에 팔로 

감싸 안으셨어요. 레인드랍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릴리가 장난으로 말했어요. 

매그놀리아는 웃음을 터트렸어요.

“이제 누가 읽을 차례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둘을 놓아 주시며 경전을 집으셨어요.

“저요!” 릴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실 

차례예요.”

경전을 다 읽은 후, 가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매그놀리아는 아빠의 기도를 들으며 평화를 

느꼈어요. 매그놀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